
신상품 개발에 얽힌 숨은 이야기(시리즈-3) 

- 별난 실에의 도전 - 

 

다이이찌보는 각기 다른 색으로 염색한 3가닥의 조사(粗絲)에 대해, 꼬임이 

없이 배열된 섬유속(纖維束)을 섬유가 아닌 방적사로 묶어서 실을 만드는 방

기(紡機)를 사용하여, “트리·컬러(Tri-color)”라는 상품명으로 실을 만들었는데, 

출시 당시에는 이처럼 화사한 실은 처음 보았다며 호평을 받아 Km당 2,500

∼3,000엔에 판매되었는데 그 후로는 기대만큼 팔리지는 않았다. 

따라서 다시 조사 한 가닥을 방적사로 묶어 실을 만들어 “안·튀윗슈”라는 

브랜드로 판매하였는데, 때마침 양말류에 부드럽고, 발에 딱 맞지 않고 여유

가 있는 “루즈·삭스·붐(loose socks boom)”이 일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팔

렸다. 

이 방기는 원래 모방용으로 개발되었는데, 면방에서도 차별화소재 개발용

으로 다이이찌보가 6대, 구라보가 4대, 도요보가 8대를 갖고 있지만, 모방업

계에 비하면 그 수는 훨씬 적다고 한다. 

도요보도 5년 전에 1대를 도입 개발부서에서 시험 생산하였는데, 지금은 

생산공장에 이 방기를 설치하여 루프사(loop yarn)와 이 실을 기모(起毛)한 장

식사의 일종인 담사를 공급하고 있다. 


